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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와 이중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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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피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

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SPSS 25.0, AMOS 21.0을 

사용하여 구조방적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이 지각

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경험회피

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서만 경험회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 대학생

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을 순차적으로 거쳐 경험

회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회피

와 관련한 연구와 상담학적인 시사점과 의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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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23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제대학교 LINC 3.0 사

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교신저자 : 김영근,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Tel : 055-320-4024, E-mail : ykkim@inje.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4, Vol. 36, No. 4, 1401-1420

http://dx.doi.org/10.23844/kjcp.2024.11.36.4.1401

 OPEN ACCESS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402 -

대부분의 사람은 본인의 삶에서 긍정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선호하여 자신이 느끼는 고통

스러운 경험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피하려고 하

는 경향을 보이기 마련이다. 고통스러운 것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응적 반응이라 

볼 수 있다(al’Absi & Flaten, 2016). 하지만 회

피하려는 경향이 빈번하고 만성화된다면 의도

와 달리 오히려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는 결과

를 야기할 수 있다(Shipherd & Salter-Pedneault, 

2008).

이렇게 의도와 달리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

래하는 회피의 역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중 하나로 경험회피가 있다(Hayes et al., 1999). 

경험회피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긴장과 불안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신체적 감

각, 정서, 사건과 기억, 행동 경향 등 주관적

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부정

적으로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평가하여 억제

하고 회피하려는 시도를 말한다(Hayes, 2005). 

이러한 경험회피 경향이 높으면 원치 않은 경

험을 회피하고 통제하여 벗어나려 하지만, 벗

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과도하게 소진하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켜 

장기적으로 각종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병리를 

유발한다(김수철, 2016).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험회피와 부적

응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경험회피가 우울(추상엽, 임성문, 

2010), 사회불안(노윤영, 남숙경, 2019), 대인관

계문제(김아람 외, 2022)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여러 연구는 경험회

피가 위와 같은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인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루어야 하

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험회피는 생

활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사건들로 인해 유

발된다(Hayes, 2005). 특히 대학생 시기는 이러

한 경험회피가 발생하기 쉬운데, 성인으로 넘

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대학생 시기는 독립과 

대인관계 확장 등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많

은 과업 달성이 요구되어 혼란과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강재연, 장재홍, 

2017).

대학생 시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는 사회적

인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인데

(Erikson, 1963), 경험회피는 대인관계문제, 사회

불안, 중독 등에 선행요인이 될 수 있어 발달

과업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불안을 높이는 효과 크기가 큰 요인으로 경험

회피로 나타나기도 하였기에(김안나, 최보영, 

2019),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험회피가 일

어나는 원인과 심리적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대

부분의 연구에서는 경험회피를 변인 간의 관

계에서 매개변인 역할에만 집중하였다(김아람 

외, 2022). 이처럼 여러 연구는 경험회피가 위

와 같은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요

인들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루어야 하는 요인

임을 시사한다.

경험회피를 사용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

지 있지만, 그중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

제는 자녀가 독립적인 선택과 판단이 가능하

지만, 심리적으로 조정하려 하는 부모의 행동

을 의미하며, 애정철회 혹은 의도적으로 자녀

의 유대 관계나 애착을 조정하려는 행동으로 

표현된다(Barber, 1996).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자녀로의 애정을 철회하여 그

들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방식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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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과도한 영향을 미쳐(장경문, 2007), 

자녀에게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김유림, 2011). 과보호적이고 스트레스를 

주는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정서적 고통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대처방식을 사용하게 하여 

정서적 단절을 유발한다(Nelson & Crick, 2002). 

또한 부모의 반복적인 무시와 처벌로 자녀의 

정서를 수용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자녀는 이

러한 경험으로 인해 정서표현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부정적 도식을 가지게 되어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회피하게 된다(Bowlby, 1980).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피에 대한 구

체적인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수련과 

하정희(2021)의 연구에서 대학생이 지각한 부

모의 심리적 통제는 경험회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경

험회피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들에서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경험

회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고하였다(안지영, 홍혜영, 2022; 정소영, 김수

진, 2019). 특히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국내에

서 대학생이 되어서도 심할 가능성이 높은데

(신희수, 안명희, 2013), 대다수의 우리나라 대

학생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조은주, 이은희, 2013). 따

라서 국내 대학생의 특징을 볼 때 많은 대학

생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에 의해 경험

회피를 할 경험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본 연

구를 통해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경험회피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탐색하

고자 한다.

한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에서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과 정서

조절 등의 정서 특성과 관련이 있다(우수경, 

2002). 이러한 정서 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표현을 수용하지 못하

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등 정

서 표현에 혼란감을 느끼게 되는데(김혜인 외, 

2012), 이러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내적 갈

등을 심화시켜 실제로 많은 대학생 및 20대 

청년들이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희, 서은숙, 2019; 하이정, 

이혜란, 2021).

정서표현 양가성이란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

는 목표는 있지만 이에 대해 갈등하는 것(King 

& Emmons, 1990)으로, 정서 억제가 자체가 아

니라 표현과 억제라는 ‘갈등’ 상태가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

다(Pennebaker, 1985).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으

면 정서의 표현이 적어지고 주로 미성숙한 

자기방어를 사용하여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

과 부적인 연관성을 나타냈다(이승미, 오경자, 

2006).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대인 상

황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오충광, 정남운, 

2007),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 타인에게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이경희, 김봉환, 2010). 게다가 자신의 정

서표현이 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해서 인식하며

(김영환, 2019),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피하고

자 자기표현을 더 많이 억제시키는 경향을 보

인다(Ayduk et al., 2003). 이러한 갈등과 두려움

은 자신의 정서에 대한 지각과 표현에 어려움

을 초래하여 경험회피와 같은 이차적 문제를 

파생시키기도 한다(Emmons & Colby, 1995).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갈등이 높으면 

미성숙하며 억제적이고 갈등을 회피하는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고(김우석, 2004), 

다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은 성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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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회피적인 대처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 수준을 높힌다

고 보고하였다(김은정, 김진숙, 2010). 이에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계선 성격성향의 개인

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겪는 경우 경험회피를 

사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권희선과 오충광(2020)의 연구

에서는 정서표현 양가성을 겪는 개인이 경험

회피를 통해 대인관계에 곤란을 경험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도 사

회부과적 완벽주의를 겪는 개인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할 때 경험회피를 통해 우울함

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자녀를 정서적인 갈등 상황에 계속 노출

되게 하여 경험회피와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

표현 전략을 사용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경험회피에 영향을 주는 데 정서표현 

양가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또 다른 정서 특성 관련 요인으로 정서조

절곤란이 있다. 정서조절곤란이란 정서를 적

절하고 기능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계속 실

패하는 것으로(Hofmann et al., 2012), Gratz와 

Roemer(2004)는 이를 정서의 인식과 이해, 정서

의 수용과 적절한 정서적 반응의 발휘 등의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하면 발생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서조절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김희숙, 2006), 자녀는 부모의 정서표현을 

반복적으로 관찰 및 모방하는 것을 통해 특정

한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

한지 알게 되며(Denham et al., 1994),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이러한 자녀가 스스로 자기조

절이 필요한 상황을 판단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Manzeske & Stright, 

2009). 그 결과 자녀는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

절하는 것을 발달시키기 어려워지고, 정서조

절이 필요한 상황에 충동적이고 부적응적 반

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Marsee & 

Frick, 2007).

정서조절곤란은 경험 회피와도 밀접한 연관

성을 보인다. 정서를 조절하지 못 하는 개인

의 경우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서가 유발되면 회피하거나 통제하거나 무감

각해지는 시도처럼 부적절한 대처를 하게 된

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서란 혐오적이고 통제

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서에 대한 혐오가 개

인에게 정서경험을 피하게 하고 통제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Decker et al., 2008). 부정적 정

서 경험과 뒤따르는 부적절한 정서조절전략 

경험 누적은 정서 경험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불러일으키며, 그로 인해 부정적 정서와 함께 

긍정적 정서 경험까지도 불편감을 느끼고 회

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김예은, 이창현, 

2023).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의 정서를 부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개인은 자신의 정서조절

에 어려움을 느끼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노지윤, 2016),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불

안정 성인애착의 개인이 정서조절의 어려움

을 경험하면 경험회피를 사용하게 되어 우울

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하재필, 

2015). 이러한 연구들을 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한 자녀는 정서조절 발달을 제대

로 하지 못 하게 되고, 이를 통한 정서조절 

능력의 저하는 정서 경험과 정서 자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경험회피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정서조절곤란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경험회



김규태․김서현․김영근 /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와 이중 매개효과

- 1405 -

그림 1. 연구모형

피에 영향을 주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하고자 한다.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

서조절곤란이 서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정화, 신희천, 2013; 김

혜원 외, 2020).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은 자신

의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하여 감정

적으로 대응하게 하고(하정, 1997),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한다(김정화, 

신희천, 2013). 또한, 지속적인 정서 억제로 자

신의 정서를 적응적, 능동적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수안, 민경환, 2006).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정서표현 양

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정서표현 양가성이 정서조절곤란의 선행요인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때

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영향으로 인한 정

서표현 양가성이 선행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서

조절곤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경험회

피를 하게 되는 과정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로 제시하

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경험회

피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

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셋째,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

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나

타나는가?

넷째,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

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

란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전국 4년제 대학교 재학생, 1학

년부터 4학년까지의 남녀 435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을 하기에 

앞서 설문지는 익명성과 학술적인 목적으로

만 사용됨을 안내하였고, 또한 설문지를 작성

하기 위한 소요 시간, 설문지 작성 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과 설문지 작성을 거부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모

집은 온라인을 이용한 편의표집 방식을 사용

하였고, 설문지는 자기보고식 검사였으며, 응

답시간은 20~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온라인 

설문으로만 435부를 수집하였으며, 수거된 435

부 중에서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

을 한 78부를 제외한 총 357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

로 선정된 대학생 357명 중 남학생은 87명

(24.4%), 여학생은 270명(75.6%)이고, 학년별로

는 1학년 75명(21.0%), 2학년 74명(20.7%), 3학

년 99명(27.7%), 4학년 109명(30.5%)이었다. 학

교 소재지는 경상남도 152명(42.6%), 부산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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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5명(15.1%), 경상북도 34명(9.5%), 대구광

역시 27명(7.6%), 서울특별시 23명(6.4%), 인천

광역시 20명(5.6%), 전라북도 16명(4.5%), 경기

도 13명(3.6%), 충청남도 7명(2.0%), 충청북도 

5명(1.4%), 대전광역시 3명(.8%), 제주특별자치

도 2명(.6%), 세종특별자치시 1명(.3%)으로 나

타났다.

측정 도구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척도는 Barber(1996)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보고식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

도(Psychological Contril Scale-Yoyth Self Report 

[PSC-YSR])를 최명진과 김은정(2018)이 번안 및 

타당화 한 것을 사용했다. 총 16문항으로, 6개

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적 표현

의 제약(3문항), 감정의 무효화(3문항), 개인적 

공격(3문항), 죄책감 유도(3문항), 애정철회(3문

항), 그리고 기괴한 정서적 행동(3문항)으로 구

분된다. 각 문항을 5점 Lkert 척도를 통해 측

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

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부, 모

를 구분한 32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최명진

과 김은정(2018)의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합치

도가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자료분석 과정 중 공통성과 요인부하량이 기

준치 이하였던 4, 5, 10, 11의 총 4개의 문항들

은 통계적 절차에 따라 제외되었다.

다차원적 경험회피 질문지 척도

경험회피 척도는 Gamez 등(2011)이 개발했

던 다차원적 경험회피 질문지를 박모란(2013)

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을 바탕으로, 이주

연과 유성은(2017)이 개발한 한국판 다차원적 

경험회피 단축형 척도(Korean Multidlmersional 

Experiential Avoidance Questionnaire-24 

[K-MEAQ-24])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6

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억압/부인, 

지연행동, 회피행동, 고통혐오, 고통감내, 주의

분산/억제로 구분된다. 6점 Likert 척도로 측정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경험회피

적 특성이 빈번히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주연과 유성은(2017)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

도가 .8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정서표현 갈등 문항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는 ‘정서표현 갈등 

문항(King & Emmons, 1990)’을 최해연과 민경

환(2007)이 한국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타당

화한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를 사용하였다. 총 21문

항으로 2개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관여적 양가성(8문항)과 자기방어적 양가

성(13문항)으로 구분된다. 관계적 양가성은 관

계성을 고려한 행동의 통제 및 타인에게 보여

주는 인상관리 및 관계성을 반영하는 요인이

며,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서표현 결과에 대

한 두려움과 정서표현 불능감을 반영하는 요

인이다. 각 문항의 내용이 평소 자신과 얼마

나 관련이 되는지 그 정도를 5점 Likert 척도

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

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해연과 민경

환(2007)의 연구의 전체 내적합치도가 .90, 하

위척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89,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78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

체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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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곤란 척도

정서조절곤란 척도는 ‘정서조절곤란 문항

(Gratz & Roemer, 2004)’을 조용래(2007)가 한

국판으로 번안한 정서조절곤란 척도(Korean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DERS])

를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6개의 하위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동통제곤란(6문항),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6문항),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5문항), 정서에 대한 주의와 자각부족(5

문항),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5문항), 정서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 제한(8문항)로 구분된다. 각 

문항의 내용이 평소 자신과 얼마나 관련이 되

는지 그 정도를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 

높은 점수일수록 정서조절곤란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는 전

체 내적합치도로 .92, 하위척도는 정서조절전

략에 대한 접근 제한 .79, 충동통제곤란 .87,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83, 정서에 대한 주의

와 자각부족 .76,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 .86, 

정서에 대한 비수용성 .89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내적합치도가 .89로 나타

났다.

자료분석

SPSS 25.0, AMOS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

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학

년, 지역분포 등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표현 양가성, 정

서조절곤란, 경험회피의 특성과 연관성을 확

인하고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했

다. 왜도와 첨도의 각각 절댓값이 2와 7을 넘

지 않으면 정규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Curran et al., 1996). 셋째, 변인들의 측정 도구

에 대한 내적 합치도 확인하기 위해 내적 신

뢰도를 분석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Anderson과 Gerbing 

(1988)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1단계에 문

항 꾸러미(item parceling) 구성을 통해 측정 모

형을 검증한 후, 2단계에는 연구모형을 검증

하는 방법이다. 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TLI, 

RMSEA, CFI를 확인하였으며, TLI와 CFI의 경

우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으며, 

RMSEA는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미만은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은 보통의 적합도, .10

이상은 나쁜 적합도인 것으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다섯 번째, 매개효과의 유의함

을 판단하기 위해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진행하였다.

결  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험회피, 정서표현 양가

성, 정서조절곤란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측정 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험회피,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조절곤

란 간의 상관계수(r),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

도의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각각 변수들이 왜도 2와 첨도 7 이

하로 나타나 정규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는 부모의 심리

적 통제는 경험회피와 서로 정적상관(r=.31, 

p<.01)을 나타냈고, 정서표현 양가성과도 정

적상관(r=.34, p<.01)을 나타냈으며, 정서조절

곤란 또한 정적상관(r=.31, p<.01)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정서표현 양가성은 정서조절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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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심리적 통제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조절곤란 경험회피

1 2 3 4

1 - 　 　 　

2 .24*** - 　 　

3 .34*** .52*** - 　

4 .31*** .47*** .50*** -

평균 42.08 66.13 96.93 78.23

표준편차 16.63 14.56 16.89 13.25

왜도 .80 -.22 .49 -.11

첨도 -.36 -.34 .02 -.04

주. ***p<.001

표 1. 각 변인별 상관, 평균, 왜도 첨도

과 정적상관(r=.52, p<.01)을 나타냈고, 경험회

피와도 정적상관(r=.471, p<.01)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곤란은 경험회피과 정적

상관(r=.504, p<.01)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주요 측정 변인 간에 모두 유의

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으면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

서조절곤란 그리고 경험회피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의 간명성 확보와 

모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잠재변수는 

3~4개의 측정변인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Kline(2010)의 제언에 의거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험회피, 정서표현 양가성은 문항꾸러

미를 제작했다. 문항꾸러미는 비정규성 및 모

수추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측정오차

를 감소시켜 신뢰도와 모형적합도를 높일 수 

있다(서영석, 2010; Bandalos, 2002). 따라서, 요

인추출방법인 최대우도 분석과 직접 오블리민 

방법을 사용하여 구조행렬의 요인부하량 크기

를 기준으로 문항묶음을 제작하였다. 이때 공

통성 0.5 미만, 요인부하량 0.4 미만의 아주 낮

은 문항은 제거하여햐 한다는 제안(Hair et 

al., 1995)과 공통성 0.4 이하, 요인부하량 0.3 

미만일 때 문항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권고

(송지준, 2016)에 따라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4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정서조절곤란의 경

우는 Thompson(1994)이 제안한 것을 바탕으

로 Buckholdt 등(2010)이 고안한 정서모니터

링(monitoring) 정서평가(evaluation), 정서조절

(modifying)의 세 가지 측정변인으로 범주화하

였다. 이에 따라 기존 하위요인이었던 정서에 

대한 주의자각 부족 그리고 정서적 명료성의 

부족은 정서모니터링, 정서반응에 대한 비수

용성과 정서조절전략에 대한 접근제한은 정서

평가, 충동통제곤란과 목표지향행동의 어려움

은 정서조절로 범주화되었다.

다음은 측정모형에 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 적합도 평가는 TLI, 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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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 TLI CFI RMSEA

측정모형 137.7 59 .965 .973 .06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경로 B  S.E. C.R

부모의

심리적 통제

→

통제1 1 .93

통제2 1.17 .92 .04 28.80***

통제3 .98 .87 .04 25.34**

정서표현 양가성

→

양가성1 1 .87

양가성2 1.02 .88 .05 21.19***

양가성3 1.00 .87 .05 20.72***

정서조절곤란

→

조절 1 .78

모니터링 .61 .58 .06 10.71***

평가 1.38 .89 .09 16.00***

경험회피

→

회피1 1 .53

회피2 2.01 .77 .20 9.71***

회피3 2.02 .83 .20 10.06***

회피4 2.68 .85 .27 25.34***

주. **p<.01. ***p<.001,

표 3. 측정변인의 경로계수 및 t값

그림 2. 연구모형

RMSEA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 (  , N=357)=137.7

로 나타났고(표 2), TLI=.965, CFI=.973, 

RMSEA=.061로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3). 따라서 측정요인 13개로 4개

의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

인했다.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 (  , N=357)=137.7로 나타났고, 

TLI=.965, CFI=.973, RMSEA=.061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결과 잠

재변인들 간의 거의 모든 경로계수는 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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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 TLI CFI RMSEA

연구모형 137.7 59 .965 .973 .061

수정모형 138.0 60 .966 .974 .060

표 4.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경로 간접효과
추정치의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정서표현 양가성 → 경험회피 .01* .00 .03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정서조절곤란 → 경험회피 .05*** .03 .08

부모의 심리적 통제 → 정서표현 양가성 → 정서조절곤란

→ 경험회피
.02*** .01 .04

주. *p<.05, ***p<.001.

표 5.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검증

그림 3. 최종모형

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p<.001 또는 p<.0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경험회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

회피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TLI, 

CLI, RMSEA를 확인하였고, 수정모형의 적합도

는  (  , N=357)=138.0으로 나타났으며, 

TLI=.966, CFI=.974, RMSEA=.060로 전반적으

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4). 차이검증을 통

해 연구 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 

자유도( ) 차이는 1이고 값의 차이는 0.3

으로 자유도가 1일 때 유의수준 0.5에서 3.84

보다 낮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좀 더 간결한 모형인 수정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경로는 정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 3로 제시

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최종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매개

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

스트랩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 표본은 

2000개를 생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에 

제시하였다. 이때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

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부트스트랩은 변인들의 개별 효과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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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어 팬텀변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든 경로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 유의한 개별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은 대학

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경험회피

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

조절곤란의 매개효과였다. 경험회피는 여러 

심리적 부적응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발달 

과정을 밝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었

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경험회피에 중점을 두

기 보다는 다른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경험

회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과 발달과

업 등으로 국내 대학생이 경험하기 쉬운 부모

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피의 관계를 탐구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

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통제가 경험회피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

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모형 경로들부터 살펴보면 먼저,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경험회피에 주

는 직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

제가 경험회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이수련과 하정희(2021)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정소영과 김수진(2019)의 연

구, 안지영과 홍혜영(2022)의 연구와도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경험회피의 관계를 연구하여 애정적 양육태도

가 경험회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나, 경험회피가 거부 및 과보호적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 받지 않는다고 밝힌 공지혜와 

하정희(2021)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정서들 중 내면화된 

수치심 만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고, 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 

문제나 진로결정수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에 대해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확인하

는 것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기 때문에 직접

효과가 유의하게 보고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반대로 일치하는 결과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매개변인인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은 개

인의 복합적인 성격특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측면들 중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피를 

완전매개를 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직접

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 양가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

과 일치하는 결과이며(이주희, 서은숙, 2019; 

하이정, 이혜란, 2021),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표현을 수용하지 못하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등 정서 표현에 혼란감을 느

끼게 된다는 김혜인 등(2012)의 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이 경험

회피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권희선, 오충광, 2020; 김아영, 백용매, 

2021).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정서적 갈등 상황에 계속 노출되게 하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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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와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을 사용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정서표현 양가성은 대인관계

(오충광, 정남운, 2007),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

(이경희, 김봉환, 2010), 인간관계 왜곡(김영환, 

2019)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인 관

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해야 하는 대학생 혹

은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Erikson, 1963). 특히 

국내 많은 대학생 및 20대 청년들이 정서표현 

양가성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주희, 서은숙, 2019; 하이정, 이혜란, 2021), 

이들이 경험하는 여러 심리적인 호소문제들에

서 정서표현 양가성 역할이 주요할 것이라 여

겨진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서 능력 

손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희숙, 

2006; 조연우 외,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가 자기조절을 시험해 볼 기회를 제한하

여 부적응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Marsee와 Frick(2007)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한다. 또한, 정서조절곤란과 경험회피의 

관계를 연구한 이전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

다(양경은, 박기환, 2014; 피슬빛, 박기환, 2019; 

하재필, 2015).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

의 정서 발달을 제한하며, 자녀는 정서조절에 

어려움과 부적절한 정서조절전략 사용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정서 경험 

자체에 대한 회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

조절곤란의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정서조절곤란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

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정화, 신희천, 2013; 

김혜원 외, 2020).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주어 정서조절곤란

을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경험회피를 사용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를 정서적 갈등 상황에 놓

이게 하고, 이러한 갈등 상황은 정서조절의 

어려움도 높이게 되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

략 사용과 부정적 정서 경험 축적으로 정서 

경험 자체 대하여 회피와 같은 부적응적인 정

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결과이다. 기존 설정하였던 대학생

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독립변수로 

하여, 경험회피를 종속변수로, 정서표현 양가

성과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변수로 하는 부분매

개효과 연구모형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경험회피로의 직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로

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효과 수정모형

을 설정하였고,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최종

적으로 완전매개효과 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

정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겪은 개인이 경험회피를 하게 

되는 과정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직접적으

로 경험회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정서표

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을 매개하여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의 심리적 통제가 경험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자신의 정서

에 대한 갈등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 라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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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 중 부모의 심리적 통제 또는 양육태도

와 경험회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있었

으나(공지혜, 하정희, 2021; 이수련, 하정희, 

2021), 여러 정서들 중 내면화된 수치심, 혹은 

내현적 자기애, 거부민감성과 같은 개인의 성

격적 특성을 변인으로 하였던 연구들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인 정서 요

인인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어떻게 경험회피에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둘

째, 본 연구를 통해 정서표현 양가성을 경험

하면 정서조절곤란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

구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경험은 정서조

절에 어려움 겪게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 경험이 정서조절 농력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대학생에게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경험회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이 완전매개

효과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경험회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어떠

한 과정을 통해 경험회피를 사용하게 하는지

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부

모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정서적인 갈등과 정

서조절의 어려움이 경험회피를 사용하게 한다

는 과정을 밝혀 부모의 심리적 통제 통해 경

험회피를 사용하게 된 대학생을 상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서표현 양가성 및 정서조

절곤란을 다루는 것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의한 경험회피에 유의한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정서표현 

양가성과 정서조절곤란은 정서에 대한 부적응

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만들고, 이러한 사용이 

누적되어 정서 그 자체에 대해 피하려는 회피

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수용할 수 있다면 경험회피를 줄이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를 다루기 위해 고려되는 개입으로 먼

저 인지행동적인 개입방법인 수용-전념 치료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ACT])가 있

다. ACT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제거 또

는 통제하려는 경험회피 과정이 심리적 고통 

발생 원인으로 보며(Hayes et al., 1996), 심리적 

고통을 없애기보다는 삶이 한 부분으로 수용

해 나가는 것이 증상완화 및 자기실현에 도움

이 될 것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ACT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면 내담자가 경험회피 사용을 줄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내담자가 경험회피를 사용하는 이유

는 정서 표현에 대한 갈등과 정서에 대한 부

정적 경험으로 부적절한 정서조절 전략을 사

용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김창대(2019)에 따

르면 내담자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겪은 고통

스러운 경험을 학습하여 공포조건화가 이루어

지고, 그러한 조건화로 인해 정서가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되고 조절되지 않게 된다. 그러

므로 자신이 수용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관계 

속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 경험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이들에

게 필요해 보인다. 즉, 자신이 수용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내담

자가 이전에 겪었던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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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고, 부정적 정서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

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

문에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

도록 관계를 제공하는 상담자의 역할이 강조

된다. Yalom(2001)에 따르면 내담자가 상담자

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 자체

로 도움을 받는다.

특히 상담자의 수용적인 태도는 매우 중요

한데, 김영근(2013)에 따르면 내담자는 상담자

를 통해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고 수

용되는 내적경험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치

료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내

담자는 마음을 열고 안정감을 느껴 정서 수용

과 정서 경험을 처리해 가는 다음 단계로 나

아갈 수 있게 된다(Fosha, 2009).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들어가지 않으

려 할 수 있는데, 이때 상담자가 내담자를 고

통으로부터 안아주고, 충분히 머물며, 수용하

도록 돕는다면,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을 수용

할 수 있을 것이다(Greenberg & Paivio, 2003). 

이러한 내담자의 경험은 타인의 지지를 수용

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줄여주어(오충

광, 정남운, 2007), 상담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 속에서 타인과 접촉을 통해 진정한 관계

를 형성해 갈 수 있고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

할 수 있게 된다(김영근, 2015).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가자 대부분은 편의

표집된 영남권의 대학생들이며 여성의 비율이 

7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를 

실시하였던 연구자 4명 중 3명이 여성이었고, 

이로 인해 편의표집된 연구 참가자의 성비가 

불균형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어, 추후 연구에서 여러 지역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남녀 분포가 고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공

통성과 요인부하량이 기준치 이하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 4개 문항을 제외하고 진행하였다. 

이때 문항 제거는 이론적 근거가 아닌, 통계

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

여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본 연구

는 부, 모의 심리적 통제를 통합적으로 보았

고,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따로 나누지 않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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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EE) an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DER)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PC) and Experiential 

Avoidance (EA) among colleg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357 college stud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 25.0 and AMOS 21.0.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PPC had a direct effect on AEE and DER, but did not directly 

affect EA. Second,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AEE and DER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PC and EA, indicating that PPC influenced EA only through AEE and DER. Third, AEE and DER 

served as dual mediato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PC and EA, with PPC having an indirect effect on 

EA through AEE and DER in sequence. Based on these results,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experiential avoidanc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difficulties 

in emotion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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